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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문

○ 2008년 이후 매년 교육용 전기료가 인상됨에 따라 일선학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통해 내실있

는 공교육 강화를 촉구하고자 함.

2.제안이유

○ 정부의 학교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일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이며,2015년까

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임.

○ 2008년 이후 정부는 매년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하여 왔으며,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특히,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에는 에어컨의 가동률이 높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의 가중으로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있음.



○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자발적 동참은 당연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적

정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육이

라 할 것이므로 정부는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쾌

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음.

○ 그동안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와 특별히 구분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

하기 보다는 인하하여야 마땅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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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학교 선진화 정책에 따른 학교시설의 현대화로 인하여 일

선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날 추세이며,2015년까지

모든 초․중․고에서 전 과목의 교과서 디지털화가 추진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의 전력사용량은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2008년 이후 정부는 매년 교육용 전기료 4.5%~6.9%씩 인상하여

왔으며, 일선학교에서는 학교 공공요금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전기료의 인상으로 인하여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기에는 에어컨의 가동률이 높

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교육용 전기료 인

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담의 가중으로 에어컨 사용이 제한되고 있

기 때문에 실내온도의 상승으로 학생들의 수업집중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절약 운동의 자발적 동참은 당연한 것

이라 할 것이지만,절약만을 강조하는 것이 교육이 아니며 적정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하는 것도 교육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는 공교육이라는 틀 속에서 학생들에게 쾌적한

학습환경을 조성해줄 의무가 있다.

그동안 교육용 전기료를 산업용 전기료와 특별히 구분하고 있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상

하기 보다는 인하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교육용 전기료를 인하하여 학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공교육의 내실화를 꾀하여야 함은 물론,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교육

선진화에 이바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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